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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소하기 그지없는 지그리 라 불리는 오

름이 있다. 큰지그리오름과 족은지그리오

름이다. 큰지그리오름은 표고 598m에 자

체높이 118m, 족은지그리오름은 이보다

훨씬 작은 표고 504m에 자체높이 69m 정

도다.

큰지그리오름은 남서쪽으로 벌어진 말

굽형 오름이다. 분화구는 이와 같이 벌어

졌다고는 하나 폭이 매우 좁아 골짜기를

이룬다. 골짜기는 남서쪽으로 이웃하는 민

오름을 사이에 두고 작은 골을 형성하고

있다. 족은지그리오름은 동남쪽으로 넓게

벌어진 말굽형 오름이다. 여기에서 발원하

는 골이, 이웃하는 바농오름과의 사이로

이어진다.

이 오름 지명에 대해선 1653년 탐라지에

지기리악(之奇里岳)이라고 한 것이 처음이

다. 이후 지고리악(智古里岳), 지구리(止九

里), 지기이악(只其伊岳), 대지기리악(大

地氣理岳), 소지기리악(小地氣理岳) 등으

로 표기됐다. 이에 대해 이 오롬은 일찍부

터 지기리오롬으로 부르고, 이게 점차 소리

가 변해 지그리오롬, 지구리오롬, 지고리오

롬 등으로 실현하면서 한자로 지고리악(智

古里岳), 지구리(止九里) 등으로 표기하게

됐다 는 책이 있다. 이런 자세한 설명에도

불구하고 그 뜻은 모른다 가 결론이다. 이

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.

이 지명들이 나오는 고전의 연대순으로

지명을 나열하면 1653년 지기리악(之奇里

岳), 1703년 지고리악(智古里岳), 1734~

1754년 사이 지구리(止九里) 순이다. 1841

년에는 다시 1653년에 표기했던 지기리악

(之奇里岳)으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실로

188년 만의 일이다. 지기리악이라 했던 것

을 지고리악으로 표기한 것이 불과 30~50

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

이 기간은 너무 길었다고 할 수 있다. 그런

후 1899년 지기이악(只其伊岳), 1910년 지

기리악(地氣理岳)이 된다.

그러므로 일찍부터 지기리오롬 으로

불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. 그리고

이후 소리가 변해 지고리악(智古里岳), 지

구리(止九里) 등으로 표기됐다는 것도 단

정하기 어렵다. 수백 년 세월 동안 소리가

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, 지기리 가 지

그리 , 지구리 , 지고리 로 변했다는 추

정은 무리라는 뜻이다. 왜냐하면 위의 기

록으로 볼 때 지기리 라는 표기가 지고

리 , 지구리 등으로 혼란을 보이다가 다

시 지기리 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

고 있기 때문이다.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

서 소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기리 , 고

리 , 구리 가 혼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

때문이다.

여기에서 지 는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

장구한 세월 변하지 않았던 것일까? 그리

고 기리 , 고리 , 구리 는 무슨 뜻이길

래 조금씩 변하면서도 끈질기게 들러붙어

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? 음상이 조금씩

변했거나 심지어 변하지 않았더라도 채록

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적느냐에 따라 표

기는 달라질 수 있다. 화자가 남녀노소 그

리고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달라지고, 받아

적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가에 따라서도

달라지며, 또 어느 글자를 선택하느냐에 따

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.

우선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지그리 가

음차 표기임을 알게 된다. 그것은 위와 같

이 지명 표기의 흐름이 어떤 경향으로 바

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. 그리고 표기

에 동원된 한자를 볼 때 이 지명은 한자어

가 아니라 고유어 기원임을 알게 된다는

점에서다.

다음에는 이 지기리 , 지고리 , 지구

리 가 복합어인지 단일어인지 풀어보자.

이 지명의 변천에서 일관되게 변하지 않은

말이 있다. 바로 지 라는 말이다. 이런 구

조에서는 보통 지 + 그리 , 고리 , 구

리 일 가능성이 높다. 지 는 제주도의 지

명에서 로 지(旨) 에서 기원한 예가 여

럿 보인다. 손지오름, 모지오름, 저지오름,

지미봉의 등의 지 에서 볼 수 있었다.

르 즉, 등성마루가 평평한 지형을 말한다.

한자어 지(旨) 가 제주 지명에서 언제

부터 사용됐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.

제주도 지명을 기록한 가장 이른 시기의

문헌이라고 해 봐야 고려사 정도다. 그러나

이 기록이 제주도 고대인들이 한자를 언제

부터 썼는지를 단정해 주는 건 아니다.

지금까지 발견된 기록만이 전부도 아니다.

앞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영원히 발

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. 다만 언어학에서 이

런 파편이나마 발굴하고 음운의 변화 등을

고려해 재구한다면 고대인의 이동, 역사를

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. 현재로서

는 한자를 사용했던 집단이 제주도에 이주

해 온 증거의 하나라고 추정할 따름이다.

다음은 여기에 붙어 있는 기리 , 고

리 , 구리 를 풀어야 할 차례다. 이 말은

골 에 온 말이다. 즉, 골짜기가 있는 오름

이라는 뜻이다. 제주어에서는 로 나타

나며 이 말은 연음화 과정으로 르 가 된

다. 기리 , 고리 , 구리 등은 결국

르 에서 기원한 말임을 알 수 있다. 여기에

명사형 접사라 불리는 기 가 붙으면 까

끄래기 , 꾀꼬리 , 갓그래기 등으로 됨

을 앞 회에서 몇 차례 살펴보았다. 극락오

름은 라기 를 한자로 표기한 것임도 알

수 있었다. 이 오름들은 샘이 있거나 골짜

기가 있는 오름들이었다. 지그리오름은 이

와 달리 위가 평평한 르오름 이면서

골 이 팬 오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. 이런

점을 지명에 반영한 것이 지그리 다.

큰지그리오름 남서쪽에 연접한 오름이 민

오름이다. 표고 641.8m, 자체높이 136m다.

등성마루는 얕게 기복을 이루며 길게 이어

진다. 그 길이가 무려 570m 정도나 된다. 여

러 저자들이 이 오름에 나무가 없어 민둥산

이란 뜻으로 민오름이

라고 한다지만, 실제

뜻은 이와 거리가 멀

다. 등성마루가 두드

러진 오름이라는 뜻의

르 오름이란 뜻이

다. 민 이란 르 의

축약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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